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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샬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금요일/오후 1시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1부 예배Ⅰ7:00AM      2부 예배Ⅰ9:00AM      3부 예배Ⅰ11:00AM     4부(청년) 예배Ⅰ2:00PM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2023 THEME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All 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복의 근원 강림하사(찬/새28장)

  기도 Prayer...................................................................................................All together 다같이

1부/최춘석 집사   2부/김병주 장로   3부/최호경 집사   4부/김수빈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사랑하는 자들아(작곡 이현철)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1, 2, 3부/야고보서 1:1...............................All together 다같이

4부/출애굽기 25:23-30

  말씀 Message............................................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Faith in Action(1) 누구의 편지를 읽고 울어보셨나요?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말레아난(11) 예수가 밥 먹여 준다!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거기에 있겠습니다

*축도 Benediction................................................................................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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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Over Methods

방법 보다는 사람을

민수기를 매일 아침 묵상하면서, 광야에서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사람

들이 너무 밉고 많은 실망이 들며 모세에 대한 연민의 정까지 느낍니

다. 200만을 헤아리는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적으로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팬데믹 전,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던 해 80여 명의 베델교인들이 유럽의 유적지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

다. 교인들이 큰 버스 두 대로 나눠 타고 마틴 루터의 비텐베르크 성당, 

칼빈의 종교개혁지 제네바와 제네바 대학 등을 방문하며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뜻깊고 많이 배워서 여행 잘 다녀왔다는 감사한 마

음이 넘칩니다. 딱 한 가지 힘들었다고 느껴졌던 것은 80여 명이 같이 

다닌다는 점이었습니다. 화장실 다녀오는 것도 한 시간은 걸리고, 같

이 식사할 식당도 찾기 힘들어 1진, 2진을 나누어 식사하기도 했었습

니다. 80명 인솔도 그런데, 하물며 200만 백성들을 인솔하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모세도 도중에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백성들을 자기에게 맡기셨는지 심신이 지치고 영적으로 침체 현상까

지 왔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모세 옆에서 '모세를 응원하고 격

려해 주는 사람은 왜 없었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가장 옆에서 격

려했어야 할 형제 아론과 미리암도 불평하며 모세에게 대항했습니다. 

모세가 가장 지쳤을 때, 책임을 나누어지도록 천부장 백부장 오십 부

장 십 부장을 조직했습니다. 즉 조직개편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운영

에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가문 고라를 위

시한 250명의 지도자들이 단합을 하여 모세를 비방하며 대항합니다. 

좋은 제도가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은 사람의 문제로 돌

아갑니다. 

이엠 바운즈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라

고 그의 책, '기도의 능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좋은 사람이 있어야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시스템도 좋은 사람에 의해 

개선되어집니다. 옛날식에만 머무르려는 답답함과, 다 뜯어고치면 될 

것이라고 믿는 순진함은 언제나 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답입니다. 종교개혁은 시스템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들이 한 것이었습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이 만듭니다. 오늘도 우

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길 바랍니다. 

As we have been meditating on the Book of Numbers every morning, 
I really hated and was disgusted by the people who complained in the 
wilderness. I even felt bad for Moses. Perhaps it's humanly impossible 
to lead 2 million people to the promise land. On the 500th anniversary 
of Protestant Reformation, before pandemic, about 80 Bethel church 
members went to Europe to visit historical sites. We took two buses to 
visit places like Martin Luther's Wittenberg Cathedral, Calvin's Protes-
tant Reformation site in Geneva, and University of Geneva. Reflecting 
back, I am overwhelmed with gratitude for a truly meaningful trip that 
we learned so much from. One difficult task was traveling with 80 
people. Just making a restroom break took an hour for the group. It 
was hard to find restaurants big enough to accommodate all of us. 
Sometimes we had to divide into 1st and 2nd rounds to fit in a restau-
rant. If guiding a group of 80 people was this hard, I can imagine how 
difficult it must have been to guide 2 million people. 

Moses might have wanted to give up and quit. He would have won-
dered in exhaustion why God entrusted him with these people. He 
must have felt a spiritual stagnation. One frustrating question is why 
there was no one by Moses' side to cheer and encourage him. His sib-
lings, Aaron and Miriam, who should have been by his side to encour-
age him, also complained and fought against Moses. Moses, while in 
his most exhausted state, divides responsibilities by organizing com-
manders for groups of 1000, 100, 50, and 10. He basically reorganized. 
I think it certainly helped with operation of the group. However, a 
priestly descendent Korah instigated with 250 leaders to oppose and 
criticize Moses. Having reorganized the group probably helped some-
what, but ultimately it returned to people problem. 

E.M. Bounds said in his book [Power Through Prayers], "People are 
looking for better methods; God is looking for better men." No matter 
how good a system is, it is only effective when there are good people. 
A good system is developed by good people. It does not usually solve 
problem by remaining in the old stifling ways, or naive thinking that 
everything will be fine once you start anew. The answer is to be the 
person God is looking for. Protestant Reformation was not made by a 
system. It was done by God's people. Good church is formed by good 
people. May you be the person that God is looking for today.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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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신의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2.	오늘부터 묵상한 야고보가 쓴 편지,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인지 다음 구절을 참고해서 말해 보십시오. 

	 (1절, 참고/마 13:55-56, 막6:3, 고전 15:5-7)

3.	야고보가 자신의 소개에서 '생략된 혈통'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4.	 "예수 믿으세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을 해야 정답일까요? 설교를 듣고 깨닫는 바를 적어 보십시오.

5.	야고보서를 받아 보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미국 땅에서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우리가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적용하기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누구의 편지를 읽고 울어보셨나요?
(약 1:1)(1)

<적용찬양: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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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부 예배시간과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몇분이

	 신가요?

베델교회 1부 예배는 7시에 시작이 됩니다. 평

균 420명 정도 참석하시고 보통 부모님 연배의 

베델교회를 오래 섬기신 분들이 주로 정장 차림

으로 오셔서 좀 더 엄숙한 분위기로 예배를 드

리십니다.

2. 1부 예배가 2, 3부와 다른 점은 무엇이 있나요?

1부 예배는 오래 전부터 사용하여 익숙한 개역

개정판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시작

합니다. 이어 복음성가가 아닌 찬송가를 부르

고 베델콰이어와 오케스트라의 은혜로운 찬양

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교회 주차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예배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예배 담당 목사님과 봉사자가 함께 모여 드리는 

기도를 시작으로 강대상과 피아노 그리고 목사

님 테이블을 정성스럽게 닦고 목사님께서 드실 

물컵을 준비합니다. 쾌적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본당 및 유아방을 깨끗하게 정리한 후 주보와 헌

금봉투를 곳곳에 배치해 둡니다. 6시 30분경부

터 예배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맞이하여 주보를 

나누어 드리고 자리를 안내합니다. 통역이 필요

하신 성도님들에게는 통역기를 사용하실 수 있

게 안내합니다.

4.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시며 받는 은혜를 나누어

	 주세요.

1부 예배 팀은 새벽 6시에 모이는데 그 시간에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는 목회자들과 또한 늘 같

은 자리에 앉아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뵐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용사

들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임재하시

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많은 은혜가 됩니다. 

주보를 나누어 드리고 안내를 돕는 봉사자들에

게 성도님들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수고한다 말

씀하시고 악수로 격려해 주실 때 보람을 느낍니

다. 출석 체크하는 버릇이 생겨서 늘 오시는 분

들이 오시지 않으면 몹시 궁금하고 걱정이 되기

도 합니다. 안경, 선그라스, 셀폰, 가방 등 분실

물을 찾아드렸을 때 안도하시며 감사 인사를 할 

때 기쁨을 얻습니다. 새벽부터 나와 준비하고 드

리는 예배여서 매주 목사님 말씀이 더 귀하게 마

음에 다가옵니다. 한결같이 1부 예배팀에서 새

벽부터 나오셔서 섬겨주시는 신실하신 동역자

들과 함께 사역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

립니다.

■ 문의: 이종선 집사 (714)315-7608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

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오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

나님을 만납니다.'

 

민수기에는 참 다양한 모습의 하나님이 나타나

십니다. 인내하고 사랑하는 모습이었다가 분노

와 심판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세세하게 가르

쳐 지키게 하시는 모습과 더불어 온 세상을 덮는 

광대하심을 보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한없이 사랑했다가 언제 그

랬냐는 듯 불순종으로 달려가고, 아주 작은 부분

까지 인도하심을 받다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변덕스

럽고 예측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그런 우

리를 끝까지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이러

저러한 모습들로 나타나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

다.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 하셨을 뿐만 아니

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이끌고 가십

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

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깊어 가는 가을, 우리에게 주신 민수기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깊은 은혜로 나아가길 소망

합니다. 수요예배를 드리는 당일의 큐티 말씀을 

통해 내 인생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십일조의 사용에 담긴 하나님

의 생각, 내가 원하는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의도, 가나안땅 입성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늘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등

을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길 원합니다.

<'민수기에 나타난 하나님' 시리즈>
■ 제1편: 사용하심 (민 18:21-32)
■ 제2편: 막으심 (민 22:21-35)
■ 제3편: 이루심 (민 26:35-65)
■ 제4편: 받으심 (민 28:1-15)

조태헌 목사

민수기에 나타난 하나님
수요 예배

사역탐방 주일예배 1부 사역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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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멕시코 선교를 다녀오면서  

방수 페인트가 몸에 묻기 전에

는 조심스레 몸을 사리다가, 몇 

방울이 튄 후에야 비로소 포기하고 더 

열심히 건축사역에 임했던 저를 돌아보

게 됐습니다. 칠십여 개가 넘는 현지 교

회를 협력하시는 박영완 선교사님, 경찰

도 들어오기를 꺼릴 정도로 치안이 불안

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섬기시는 현

지 목사님,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한 주

만 바라보며 헌신하시는 귀한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많은 도전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음을 핑계로 신앙과 세상 사

이에서 늘 만성적 방황을 하지만, 하나님을 만

나고자 아들과 함께 다녀온 이번 선교여행을 통

하여 회개의 마음이 들며 

헌신에 대한 소망을 키우

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없

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

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시어 엎드리

어 무릎 꿇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

드립니다. 

정승우 집사

The retreat to Mexico was a life-changing 

experience for me. When I first arrived, I 

was surprised by the amount of poverty 

the city was in. The roofs of houses were 

incomplete, people lived on streets, and 

the church was small. But when I saw the 

people worshiping, I was shocked to see 

them praying and crying out to the Lord 

with all their hearts. Kids danced around 

with joy as they sang songs and received 

sermons. When we left Mexico, my heart 

was sad, but throughout this journey, I 

learned the true meaning of Christianity. 

Although we might be different in so 

many ways, we all have one thing in 

common, our God. This mission trip to 

Mexico surely taught me how to faithfully 

worship our God. 

Noel Jung(7학년)

How to faithfully worship our God멕시코 선교

3년 전  영어셀을  맡게 되고 올해 베델교회에서 

한어 예배 안에서 역사적인 영어 공동체가 탄생

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첫 오픈 

모임에서 아이들을 포함하여 100명 가까이 모

인 것도 놀라움이었습니다. 짧은 준비 기간에 모

아진 봉사자들의 헌금과 도움의 손길로 훌륭한 

저녁 만찬이 이루어졌습니다. 박 목사님의 인도

로 영어 예배를 함께 드리며 영어권 성도들이 교

회를 더 가깝게 여기게 되고 격려를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조이플 공동체를 통해 이루

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김인규 집사

The JOYful2Gather event was truly a 

blessing. Almost a hundred people came 

together to celebrate the birth of the Joy 

community at Bethel Church. While dif-

ferent in age and life circumstances, we, 

by God's grace, quickly bonded and en-

joyed the fellowship with one another. I 

believe it was not by chance but by divine 

appointment that joined the Joy commu-

nity. God knows my heart and my needs. 

I felt it was His call to the restoration of 

the Joy of the Lord in my life. I hope and 

pray that this newborn Joy community 

will touch and bring many lives to Jesus 

and grow in the love of Christ, ever rejoic-

ing in Him. 

Connie Pak 권사

Joy ministry's inaugural event was a 

wonderful experience. 

The leaders, organiz-

ers, and volunteers 

did an amazing job 

of creating an atmo-

sphere that was wel-

coming, engaging, and filled with joy. The 

food was thoughtful and delicious, and the 

entertainment led by Teacher Ma was the 

right balance of silliness and fun. As an 

English-speaking member of Bethel I am 

incredibly grateful to Pastor Brian & Pas-

tor David for bringing this vision to life. I 

am excited to see how this ministry will 

help to build bridges within the church 

and create a space for us to connect and 

grow in faith.

Ele Cha 성도

기대되는 JOYful2Gather
셀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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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포스터 사역팀에서는 이번 여름 방학에 야나
(YANA: You Are Not Alone)와의 협력으로 한국 보
육시설 아이들을 초청하여 우리 교회 가정과 1:1로 
연결해서 홈스테이하면서 VBS에서 복음을 나누고 
온전한 가정에서 생활을 함께 하며  일상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은 어떡하지?' Let's Be Family! 홈스테이

를 신청했을 때 제가 했던 유일한 걱정이었습니

다. 다행히 큰 아이가 선뜻 방을 양보해 주기로 

했지만 '가정 체험'이라는 프로그램 취지가 우리 

가정이 나중에 그 아이가 꾸릴 가정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평범하지만. 특별한 기억을 

안겨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감사하

게도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 주셔서 아이

에게 나름대로 기억에 남는 시간을 선물한 것 같

습니다. 마지막 날, 공항 가는 차 안에서 '그리스

도 안에 우린 하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프

로그램이 점점 지경을 넓혀 더 많은 아이에게 소

중한 경험을 안겨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김태영 집사

기대와 설렘을 안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에서 함께 지낸 가족이 7명이어서 재밌었습니

다. 수영장에서는 키가 빨리 커야겠다는 생각

이 들었고 놀이동산에서는 롤러코스터를 탔는

데 제가 잘 타서 재미있었습니다.  VBS가 제일 

추억에 남았습니다. 가족들과 정이 들어서 헤어

질 때 슬펐습니다. 미국에 다녀와서 생긴 새로운 

꿈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김수현(5학년)

처음 미국에 와서 긴장을 많이 했지만, 시

간이 지나니 형, 동생과 공원에서 소시지

와 마시멜로를 구워 먹고 발보아 섬에서 

놀이 기구도 탔습니다. 교회에서는 체육 

게임을 했는데 피구가 가장 재밌었습니

다. 토요일에는 교회 주변에 있는 공원에

서 야구 놀이를 한 것과 뉴욕에 출장 중

이신 홈스테이 가정에 아빠와의 영상통

화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마지막

에 가족들과 헤어져서 슬

펐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가고 싶습니다. 

김동진(4학년)

미국에 도착해서 미국 가족

과 짬뽕을 먹으러 갔는데, 그

릇이 내 머리보다 커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교회

에 가서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VBS에 

가서 준석이를 만났는데 키도 크고 재미있는 친

구였습니다. 안경도 맞추었는데 안경점 선생님

이 친절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저에

게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윤한결(5학년)

한 가족으로 일상의 기쁨을 나누며
입양 사역

어린 시절부터 베델 교회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을 키우며 자
란 2세대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또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교사로 섬깁니다.  베델에서 자라난 자녀
들이 다음 세대 베델 자녀들을 양육하고 섬기는 귀
한 신앙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축복에 
축복을 더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Hello, my name is Zion 

Lee and I have attended 

Bethel ever since I was 

in Kindergarten, or for 

about 20 years. My par-

ents attend the Korean 

Ministry, and my mom currently serves in 

the cafe! However, she never gives me a 

discount. Although Bethel youth ministry 

provided me with many fond moments and 

seasons, I like to think that the brothers I 

grew up with and the pastors who served 

us so diligently along the way made my 

time in BYM meaningful. They helped me 

to feel seen, known, and loved as a part of 

the community of Christ when life often 

felt confusing and difficult. 

I am currently serving the BYM High school 

Holos ministry as a teacher, where Christ 

makes us whole and we find wholeness in 

the community of Christ. I started serving 

in various roles and capacities since high 

school and never ran into any reasons to 

stop. More than any person, program, or 

preaching, I hope the students genuinely 

experience a personal encounter with Je-

sus at some point in their lives. It doesn't 

have to be at Bethel. It doesn't even have 

to be soon, but I hope that the community 

at Bethel strives to reflect Christ to each 

and every one of our young brothers and 

sisters in their lifelong journey of faith. 

Zion Lee(BYM 11학년 교사)

Journey to faith교육부 - 교사 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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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요 담임목사님의 주일설교는 성경 한 편을 긴 호흡의 시리즈로 이어지는 만큼, 예배 때 한 번 듣는 것으로는 충
분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CD나 카세트 테이프에 설교를 담아서 듣던 것도 예전 일이 되었습니다. 
매주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긴 하지만 찾기도 쉽지 않고 스마트폰의 경우 화면을 닫으면 끊어집니다. 그럴 때, 편
리하게 설교를 다시 들을 수 있는 '팟캐스트'라는 좋은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름의 유래처럼 팟캐스트(podcast)는 애플 기기를 쓰고 있다면 훨씬 편합니
다. 기기에 기본 설치되어 있는 앱을 실행하고, '김한요 목사'를 검색하면 프로
그램이 보일 것입니다. '팔로우(follow)'를 선택하면 그다음부터는 매주 설교가 
자동으로 기기에 배달됩니다. 플레이를 시작하면 화면을 꺼도 들을 수 있고, 
듣는 속도를 천천히 또는 빠르게 조절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주로 삼성 갤럭시)의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들을 수 있는 앱
이 기본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 이럴 때는 음악 듣기 앱인 '스포티파
이(Spotify)'에서 설치한 다음 마찬가지로 '김한요 목사'를 검색하시면 이후 과
정은 비슷합니다. 

이외에 '아마존 뮤직', '유튜브 뮤직' 등 웬만한 음악 듣기 앱들이 팟캐스트를 지원하고 있고, '팔로우'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기기로 배달되어 저장되며 인터넷 연결 없이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완결된 스가랴 설교 시리즈 'Return & Rebuild' 전편이 올려져 있고,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야고보서 시리즈 
'Faith in Action'도 마찬가지로 매주 어김없이 올라갈 것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가까이 두는 데 활용
하는 베델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 문의: 김광영 집사 (949)233-0677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기도: 이충경 목사

사랑/BCA/QTM: 정승락 목사

소망/전도폭발/시니어: 주성필 목사

화평/선교/BAM: 김홍식 목사

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Joy/통역/교회학교: 박성권 목사

충성/훈련/평생교육: 조태헌 목사

은혜/예배/온라인: 서동민 목사

믿음/이웃사랑: 강솔로몬 목사

새가족/경조/예향: 한순고 전도사

BGC: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일본어 예배/헵시바: 손용주 목사

예삶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삶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삶채플: 강수연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아부: 정티나 전도사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아기학교: 김재은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이사라, 최소영 인턴

방송실: 김앤드류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김은영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종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Ⅰ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BAMⅠ서형렬(서정희) 조지아Ⅰ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Ⅰ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Ⅰ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Ⅰ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Ⅰ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Ⅰ허익현(김영중) 몽골Ⅰ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Ⅰ성결(양선) 온두라스Ⅰ이동철(이순미) 

	우간다Ⅰ박민수(이순영) 일본Ⅰ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Ⅰ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Ⅰ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Ⅰ황광인(황영숙) 태국Ⅰ박상선(신영선) 필리핀Ⅰ김숭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Ⅰ길예평(길진명), 이상훈

*선교기관Ⅰ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A,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특별선교Ⅰ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Ⅰ기독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선교후원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0월)Ⅰ	 10/15:	 ①부-김명수	 ②부-김병찬	 ③부-최호석 	 ④부-김승준
		  10/22:	 ①부-김언조	 ②부-김양환	 ③부-강덕규 	 ④부-김지수
		  10/29:	 ①부-김성균	 ②부-김세진	 ③부-김동건 	 ④부-나승호

헵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10,11월)Ⅰ	 10/14: 박기홍	 10/21: 박상범	 10/28: 문성범	 11/4: 림학철

강단꽃(10월)Ⅰ   10/8: 석승진, 윤주원   10/15: 이강민   10/22: 선상균, 최지은   10/29: 김종곤, 김창남, 이수민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오흥길(외과), 간호사-채수정            다음주 | 의사-오세영(한의과), 간호사-황선영

사역광고 팟캐스트(podcast) 오픈

Podcast

Amazon Music

Spotify

Youtube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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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박은혜 권사
■ 기    자:	김규현 집사,	 김성복 집사, 
	 김혜영 권사,	남우영 집사, 배은섭 집사, 
	 윤은정 집사, 이지애 집사, 정민주 집사, 
	 최   신 권사, 황리나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  역:	Grace Yi 전도사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예배: 오전 10시, 본당
	           오후 7시, 온라인

■ 예삶금요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 AWANA(어와나): 

  - Sparks(유년부)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초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집회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집회 오후 7시 30분, 샬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기학교: 목요반(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뉴스 편집위원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갈 부탁드립니다.

◆ 주일 설교 시리즈 - Faith In Action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손
과 발이 순종하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사방팔방에서 압박해오는 세상에
서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한 야고보서 강해-Faith In 
Action이 시작됩니다. 

◆ 베델수요예배 이번 주부터 조태헌 목사의 "민수기에 나타난 하나님(The 
God of Numbers)" 시리즈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모두 오전 10시 현장예배
에 참여하시어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며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실황
이 방송합니다. (4면 참고)

◆ 성인 세례/입교식 안내 성인 세례 및 입교식이 11월 12일 주일 예배 3부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상자들은 세례 교육 및 문답을 수료해야 하며 CIM, 
BYM, 예삶, JM, 소망부는 각 부서에서 교육을 진행하오니 담당 사역자에
게 문의 바랍니다.
세례 자격: 만 12세 이상(BYM/CIM 이상) 및 베델교회 등록교인(6개월 이상 출석)
입교 자격: 유아세례를 받은 자로서 만 12세 이상(BYM/CIM 이상)
교육 일시/장소: 10월 22일(주일), 10월 29일(주일) 오후 1시 30분, 샬롬채플
문답 일시/장소: 11월 5일(주일) 오후 1시 30분, 목회자실

◆ 추수 감사 축제 Be there together!!! 추수감사절을 맞아 올 한해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온 세대, 전 성도가 하나되어 공동체별 장기자랑과 감
사를 나누는 축제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목장별로 준비를 부탁 드립니다.
일시/장소: 11월 19일(주일) 오후 4시, 본당 *정성스런 저녁식사가 제공됩니다. 
문의: 김학남 집사 (408)806-4133

◆ 새가족팀 바나바 모집 새가족은 돌봄을 받는 만큼 주의 사랑과 안정감을 
느끼고 그로 인하여 공동체에 정착하게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
에 은사가 있고 섬기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문의: 김문경 장로 (949)923-1325, 이상노 집사 (714)731-8876

◆ 정기 제직회 10월 14일(토) 헵시바 기도회 후, 본당에서 제직회로 모입니다.

◆ 교회학교 캔디 드라이브 10월 31일(화) 있을 Family Fall Fest를 위한 캔 
디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주일날 예배 오실 때 각 부서에 캔디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땅콩이나 할로윈 장식이 있는 캔디는 피해주세요.

◆ 교회학교 K-1부서 오픈 하우스 K-1학년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장소: 10월 8일(주일) 오후 1시 40분, BGC(EM) 채플

◆ 교회학교 교사모집 주일 예배 교사로 섬겨 주실 분들을 모집 합니다. 다
음 세대를 위해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영아부 섬김/문의: 2부와 3부 예배, 김성희A 권사 (714)423-5107
초등부 4-5학년 섬김/문의: 2부/3부 예배 영어 교사 이정연 전도사 (860)716-0541
소망부 토요학교 섬김/문의: 매주 토요일, 박종민 장로 (949)742-1285

◆ 영아부 예배 영아부는 아가들이 예배하는 부서입니다. 부모님들이 아가들
을 영아부에 맡기시고 주일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장소/문의: 18-36개월, 본당 2층 영아부실, 김성희A 권사 (714)423-5107

◆ 주차 및 시설 사용 현장 예배에 불편하시더라도 비전 주차장을 적극적으
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트야드에 설치되어 있는 미끄럼틀은 중
국교회 소유입니다. 사용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주차장 주소: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 한국의료재단과 MOU 베델교회는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한국의료재단
(www.thekmf.org)과 재미동포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검진과 병원 및 
좋은 의사를 연결해 드리는 MOU를 맺었습니다. 한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연
결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행정사무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제 21차 세계 한상 대회 (2023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지구촌 곳곳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동포 경제인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네트
워크를 구축하고 경제영토를 넓혀가는 한민족 경제 대제전이 열립니다. 대한
민국을 위한 귀한 자리에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자/장소: 10월 11일(수)-14일(토),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 ACC North       
공식 신청 홈페이지: http://wkbc.us 

◆ 기도해 주세요 베델 MIT에서 가을 여행을 10월 12일(목)-13일(금)에 비숍
과 맘모스 레이크로 다녀옵니다. 평안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축하해 주세요 조만걸 장로/조 숙 권사의 딸 Heidi 양과 Lawrence 군의 
결혼식이 10월 7일(토)에 있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장호산 집사님(장영애 권사의 남편)께서 9월 16일(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이영희 성도님(윤미경 권사의 모친)께서 10월 2일(월)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이정숙 사모님(이진복 성도의 모친, 강현종 성도의 장모)께서 
	 10월 3일(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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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rd<Song in Response: I Stand in Awe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Have you ever cried over a letter from someone?
(James 1:1) 

Apply to Life1.	 What does your name mean?

2.	By referring to the following verses, identify who the author of the book of James is. 
	 (V 1 Ref/Matt 13:55-56, Mark 6:3, 1 Cor 15:5-7)

3.	What was the purpose of James not mentioning his “lineage” in his self-introduction?

4.	How would you respond when asked the question, “Do you believe in Jesus?” What would be 
	 the correct answer? Write down any realizations you had while listening to the sermon. 

5.	The letter written in the book of James was directed at a group of people. Who were these 
	 individuals? What commonality do we as immigrants share with them as we read the book of James?

Apply to Life

(1)


